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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예은 ‘유재석 캠프’ 이미지(사진제공: 넷플릭스)

배우 지예은이 <유재석 캠프>를 통해 무장해제 매력을 발산하며 시청자들을 제대로 매료시켰다.

지예은은 지난달 26일(화)과 2일(화) 공개된 넷플릭스 예능 <유재석 캠프>에서 날카로운 예능 본능과 진정성 넘치는 태도를 자유
자재로 오가며 막강한 예능 존재감을 증명했다.

<유재석 캠프>는 초보 캠프장 유재석과 예측 불가 직원 이광수, 변우석, 지예은이 숙박객들과 호흡하며 일상 탈출을 완성하는 단체
캠프 예능이다. 지예은은 캠프 내내 귀여우면서도 든든한 막내 직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캠프 초반 사전 점검 때부터 예능 경력직다운 남다른 포부와 진지한 자세를 보여준 지예은은 진정성 있는 태도와 성실함으로
훈훈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과거 요리 프로그램 경험을 살려 분주한 주방을 야무지게 진두지휘하는가 하면, 쉬지 않고 자리를 지키
며 ‘프로 일꾼’으로서의 면모를 발휘했다. 또한 숙박객들에게 먼저 다정하게 다가가 스스럼없이 소통하는 친근한 매력도 돋보였다.

이와 함께 극과 극 남매 케미도 지예은의 센스 넘치는 예능감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지점이었다. 사전 공유 없이 숙박객으로 현장을
찾은 실제 친동생과 깜짝 조우한 지예은은 친동생에게는 꾸밈없는 ‘찐 누나’ 텐션을 여과 없이 드러냈지만 유재석, 이광수, 변우석
앞에서는 영락없는 옆집 여동생 같은 귀여운 매력을 발산해 다채로운 시청 재미를 더했다.



이밖에도 지예은은 남다른 승부욕을 불태우며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활력을 불어넣었다. 예은 팀의 팀장으로 나서 팀원
들의 이름을 곧바로 외우고, 퀴즈 미션에 열정적으로 임한 데 이어 기상 미션에서도 비몽사몽한 상황임에도 최선을 다하는 의욕을
보였다. 매 순간 웃음을 잃지 않고 유쾌한 에너지를 발산한 지예은은 멤버들과 숙박객들에게 든든한 비타민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두 번째 숙박 일정에서도 지예은의 활약은 빛을 발했다. 한층 능숙해진 모습으로 새로운 숙박객들을 맞이한 그는 게스트로 온 이효
리·이상순 부부와도 친근하게 어우러지며 편안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여기에 장기자랑에서 이광수, 변우석과 함께 직원 3인조로
출격해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무대를 귀엽고 당당하게 꾸민 지예은은 캠프 말미 “진짜 선물 같이 느껴졌다”며 참았던 눈물을 흘려
묵직한 감동까지 안겼다.

한편, 지예은은 쿠팡플레이 코미디 쇼 를 통해 독보적인 캐릭터 플레이를 선보이며 대중에게 강렬한 눈도장을 찍어왔다. 이어 <런
닝맨> 등 간판 예능에서도 자신만의 예능감을 가감 없이 발산, 예능계의 블루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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